
고난주간 특별새벽 기도회 간증문

수지 대학지구 1캠퍼스 브엘목장 최우영 캠장

나는 죄인입니다.

신앙의 시작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시작됩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새벽 기도회

또한 '그 사랑을 배신하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주님은 나를 비추시고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으뜸가는 수제자 '베드로', 그 베드로 또한 닭이 울기 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합니다.

그는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했으며, 순간적이지만 주님과의

거리를 허용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익숙한 이야기, 익숙한 깨달음일

것입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동원 원로 목사님의 한마디로 앞서 얘기한 익숙한

깨달음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나의 연약함을 비췄습니다.

'배신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베드로보다 더 악한 죄인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라" (딤전 1:16)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는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삶에 동행하심'을 보여주셨음에도 나태했으며, 삶 가운데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시며 깨닫게 하심에도 연약하여 다음날 다시 두려워하며

기도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계속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도 이

죄인은 잠깐 감사하다고 고백할 뿐 다음날 그 말씀과 은혜를 망각합니다. 지금도 두려워하고

있는 내 모습이 싫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죄인 또한 사랑해 주셨고 지금도 사랑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을 앎에도 계속된 나의 인간적인 마음으로 인한 일방적인 배신...이

배신의 늪을 끝내고 싶어도 평생 동안 빠져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은 영원하시며, 나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찾아오실 때에 내가 기뻐 찬양할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나의 소망되신 주님, 그 한줄기 빛을 품고 나아갑니다.


